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심해잠수·해난구조산업을 육성하겠다던 해

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관련사업 예산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해양수산부는 심해잠수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고

압기술센터’건립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에 설계비(10억원)이 반

영되지 않았으며, 해양경찰청의 경우 35억원을 들여 대국민 체험시설인 해경 안전교육

관을 추진하여 올해 연말 완공예정이지만, 해난구조인력 양성시설인 심해잠수훈련시설은 

설계비 15억원이 반영되지 못해 설계 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음.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김성찬 의원은 “심해잠수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고압기술센터 건립

을 추진하겠다던 해양수산부가 해양레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스킨스쿠버와 

같은 수중레저와 심해잠수산업도 구분 못하는 해양수산부가 진정으로 심해잠수산업과 

해난구조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

했음.

이어 김성찬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해양사고 구조의 주체인 해경의 잠수·구조역

량이 부족하여 UDT, 특전사 등 군 특수부대 출신인 민간잠수사가 투입되어 사고 수습

에 나섰던 것이 조선업 1위 해양플랜트 생산 1위 해양강국을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현

실”이라며, “사고 이후 3년이 지났지만 해난구조산업, 잠수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망각하

고 육성에 소홀하고 있다. 하루빨리 관련 인프라와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해난사고로 국

민의 생명을 잃는 비참한 일을 겪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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